
[장학회 3편] 허황된 시뮬레이션


수익사업 연 18억 장담하더니 고작 9억 뿐


허황된 시뮬레이션...첫 단추부터 잘못 돼


“사실상 속인 것”...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


<그림1>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 







현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된 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다. 회비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연 25
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터무니없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KBS노조가 수익금을 전액 출연하기로 한 주차장, 웨딩, 자판기의 경우 목표금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한 해에 고작 5억 원에 불과하다. 공제회의 경우 5억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1억에 그치고 있고, 발전기금 6억 원도 복지카드에서 발생하는 3억 원의 수익이 전
부다. 종합하면 목표금액은 25억 원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수익금은 절반인 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실무합의서는 기준기여도를 40%로 놓고 만든 것이고, 이후 기준기여도를 50%로 높인 최종 시뮬
레이션이 만들어졌다. 이 시뮬레이션이 현재 장학금 제도의 기준이 됐다. 기준율을 조금 조정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림2>장학금사업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먼저 이 시뮬레이션이 설정한 수익사업 수익금은 연 18억 원이다. 현실은 9억 원으로 반 밖에 되지 않
는다. 

장학회비에 대한 수입 예상도 엉터리다. 연 장학회비 수입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뻔히 예상
된 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KBS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알다시피 향후 5년 동안 1500명 정도
의 퇴직자가 발생한다. 장학회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학회가 퇴직자와 신규 가입자 추계 등을 감안해 다시 설정한 장학회비 예측은 최초 시뮬레이션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간신히 20억 원대를 유지하던 장학회비는 202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30
년에는 11억 원까지 떨어진다. 최초 시뮬레이션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예측이다.


과연 몰라서, 당시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림3>장학회 출범 당시 가입안내책자


2014년 새로운 장학회가 출범하면서 직원들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책자이다.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장학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할 것이
다”

“기금안정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개인부담률은 더 줄어들 수 있고, 기금고갈이 아니라 오히려 장
학금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KBS노조와 사측이 장악한 운영위원회는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적 
없고, 기금은 견고해지기는커녕  2021년 완전히 고갈돼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장학기금의 부실화는 최초 설계 당시에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상 사원들을 속이고 장학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설사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정 상태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투명
하게 공개해야 했다. 4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다고 의심할 수밖
에 없는 대목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다음편에 계속...



